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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비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인상

하는 한편,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

2025년 249억원, 2029년 8,454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조 

7,655억원(연평균 3,53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

확대(안 제91조의18)
-249 -249 -249 -8,454 -8,454 -17,655 -3,531 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   (단위: 억원)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주요내용 비고

1

안 제91조의18

(개인종합자산관

리계좌에 대한 과

세특례) 

◦ (비과세 구간) 한도 없이 소득세 전액에 비과세 적용

－ (현행) 비과세 한도 200만원, 서민 ․ 농어민형 400만원, 

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액에는 9% 세율 적용

－ (개정안) 소득액 전액에 비과세 적용

◦ (납입한도) 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, 

1차연도에는 2억원 일시납을 허용

－ (현행) 연간 2천만원, 5년간 총 1억원

－ (개정안) 1차연도 2억 2천만원, 2~5차연도 2천만원, 

5년간 총 3억원

-

2

안 제129조의2

(저축지원을 위한 

조세특례의 제한)

◦ (대상 확대)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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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추계여부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
1
안 제91조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

대한 과세특례) 
○ -

2
안 제129조의2(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

례의 제한)
○ 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

❑ 최근 ISA의 이자·배당소득세액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비과세 대상 구간 

확대 및 납입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

◦ 2021~2022년 ISA 소득세 신고자료(국세청)를 활용

－ 다만, 이는 2021년 신설된 투자중개형 ISA(주식 포함)의 최소가입기간(3년) 도래 

이전의 소득세 신고자료임1)

◦ 최근 투자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, 

ISA 소득세액 규모를 조정함 

❑ 납입한도액 인상 시 납입액 규모가 한도액 인상과 동일한 배율로 증가

하는 것으로 전제

◦ 개정안은 가입 첫 해에 2억원의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

으나, 동 추계에서는 전체 납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계하고 연도별 납

입금액은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 

1) ISA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e 2025e

조세지출액(억원) 0.46 1 8 24 138 54 75 231 553

자료: 정부,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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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대상 확대: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

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최근 이자 ․ 배당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, 이

들의 ISA 신규 가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
◦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, ISA 가입 시 

소득금액, 세율 변화 등을 추정

－ (납입금액) ISA에 매년 한도 금액(총 3억원)만큼 납입하는 것으로 전제

－ (소득금액) ‘납입금액 × 수익률’로 추정하되, 연간 납입액에 대한 투자 배분 상황

(예적금 또는 주식 등)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익률을 유가증권 평균 

시가배당률2) 수준으로 전제해 반영

－ (세율 변화) 현행 종합과세 적용에 따른 실효세율과, ISA 비과세 적용 시 차이

◦ ISA 과세특례 적용은 최소가입기간 요건(3년)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, 동 

추계에서는 가입 3년 후 손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제

－ 가입자가 5년간 투자할 수 있으나,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(3년) 이후 만기 시점을 

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유지 기간 및 소득실현 시점 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움

◦ ISA 가입 인원 수, 납입금액, 수익률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

으로 전제

◦ ISA 과세특례 적용을 받더라도, 투자성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

전제

❑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이자·배당소득 외 금융투자소득

에 대해서도 ISA 과세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나,3) 현 시점에서 금융투자

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효과는 추계에 

포함하지 않음

❑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
◦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은 이 법의 시행 전에 가입한 계좌에도 적용

◦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 법의 시행 이후 IS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, 

세수효과가 최소가입기간(3년) 경과 후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

2)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산출하며, 2022년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률은 2.7% 수준

3) 법률 제1863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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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

❑ (추계방법) 현재 ISA 비과세 한도 소득금액(일반 200만원, 서민 ․ 농어민 

400만원)를 초과하여 9%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세액을 반영

◦ 납입한도 인상(총 1억원 → 3억원)에 따라 납입금액은 한도액 인상과 동일

한 배율(3배)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
❑ (최근 실적) ISA 소득세액 자료4)만으로는 일반 또는 서민·농어민형 계좌를 

구분하기 어려워, 별도의 납입금액 자료5)의 계좌 유형 비율을 반영

◦ 2021~2022년 평균 ISA 이자 ․ 배당소득세액은 200~400만원 구간 22.9억원, 

400만원 초과 구간 23.6억원으로 집계

소득금액 구간별 2021년 2022년 2021~2022년 평균

200~400만원 38.3 7.4 22.9 

400만원 초과 42.0 5.2 23.6

주: 1.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집계된 ‘인별 ISA 만기․ 해지 시 소득액 구간별 자료(국세청)’를 

활용하여 소득금액 수준별 자료로 변환함

   2. 원자료에는 9% 외 다른 세율(만기 전 해지하여 14%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등) 적용에 따른 

세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이 어려워 모두 9%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함  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2] ISA의 연도별 이자·배당소득세액: 2021~2022년

(단위: 억원)

◦ 납입금액 기준 2021~2022년 평균 일반계좌 비중은 63.0%, 서민·농어민 

계좌 비중은 37.0% 수준

구분
2021년 2022년 2021~2022년 평균

일반 서민·농어민 일반 서민·농어민 일반 서민·농어민

납입금액 10.1 2.8 8.9 9.7 9.5 6.3

(비중) (78.2) (21.8) (47.7) (52.3) (63.0) (37.0)

주: 각 연도 말일 기준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ISA 가입유형별 납입금액 현황: 2021~2022년

(단위: 조원, %)

4) 국세청 제공자료

5) 금융투자협회,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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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(연간 세수효과) ISA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 시 연간 소득

세수는 2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

◦ 개정안의 비과세 전환 구간 소득세액은 2021~2022년 평균 38.0억원 수준

－ 일반계좌(소득금액 200만원 초과 구간)의 소득세액은 29.3억원

－ 서민·농어민계좌(소득금액 400만원 초과 구간)의 소득세액은 8.7억원

계좌 유형별
ISA 소득금액 구간별 합계

200~400만원 400만원 초과 계좌유형별 전체 

일반1) 14.4 14.9 29.3
38.0

서민·농어민1) - 8.7 8.7

주: 1) 계좌 유형별 소득세액은 전체 소득세액에 일반형 63.0% 및 서민·농어민형 37.0%를 적용해 산출함 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ISA 비과세 전환 대상 구간의 소득세액: 2021~2022년 평균 기준

(단위: 억원)

◦ ISA 소득세액은 최근 가입금액 증가 추세 반영 이전의 실적이므로, 최근 

납입금액 추세(21~22년 평균 대비 23년 기준6), 2.2배 증가)를 반영해 조정함

◦ 납입한도 인상 효과의 경우 추가적인 가입성향 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

납입한도 3배 인상에 따라 감면세액도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
－ 연간 세수효과는 ‘비과세 전환 구간의 소득세액× 납입추세에 따른 조정×납입한

도 인상 효과’로 산출

나. 대상 확대: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

❑ (추계방법)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대상으로, ‘대상 인원 × 1인당 평균 

ISA 소득금액(추정) × ISA 가입에 따른 세율 변화’로 추계

❑ (인원) 2022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19.1만명을 기준으로 추계

◦ 개정안에 따르면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므로, 

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전원7)이 가입 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함 

－ (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)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

합소득세율(15~45%) 또는 최소 14% 세율을 적용함8)

6) 각 연도, 9월 말 기준 금액을 활용

7) 다만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(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

국내·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 등)이므로, 동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

8)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(14%)보다 낮지 않도록 세액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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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(납입금액) 대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1인당 연간 ISA 납입한도(1차

연도 2억 2천만원, 2차연도 이후 2천만원) 만큼 납입하는 것으로 전제

◦ 202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 규모를 

참고해,9)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모두 연간 납입한도만큼 납입할 수 있는 

투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제함 

❑ (소득금액) ISA 납입금액(추정)을 바탕으로, 3년간 누적 이자 ․ 배당소득

금액이 1,994만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제

◦ 만기 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이 다음 연

도의 운용금액에 재투자되는 상황을 가정

◦ 연간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은 연간 납입금액에 수익률(2.7%)10)을 곱하여 산출

가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 / 합계액

운용금액1)

(A)
22,000 24,594 27,258 27,258

이자․배당소득금액2)

(B=A×수익률)
594 664 736 1,994

주: 1) 연도별 운용금액은 전년도 납입금액 및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, 당해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출

   2) 매년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은 납입금액에 수익률(유가증권 평균 시가배당률, 2.7%)를 적용하여 

산출하며, 수익률은 매년 동일할 것으로 가정

   1. 자산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ISA 운용금액 및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 추정

(단위: 만원)

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종합과세 시 한계 명목세율이 14%보다 낮은 경우라도 금융소득에 대

해서는 최소 14%의 세율을 적용

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(「소득세법」 제62조) : 종합소득산출세액 = MAX(①, ②)

  ① 일반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금액 – 2천만원) × 종합소득세율 + 2천만원 × 세율 14%

  ② 비교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금액 – 금융소득금액) × 종합소득세율 

  + 금융소득금액 × 세율 14%(비영업이익의 경우 25%)

9)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구간별(국세통계연보)로 2,360

만원(소득 2~3천만원 구간)~7억 8,624만원(소득 5억원 초과 구간)수준임. 1인당 평균 이자 ․ 배당소득금

액에 시가배당률(2022년 유가증권 평균 2.7%)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1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8.7억

원~291.2억원 수준으로 계산됨

10) 2022년 시장별 배당실적은 유가증권 26.6조원(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 2.7%), 코스닥증권 2.2조원(평

균 시가배당률 1.9%)였으므로, 배당규모 등을 감안해 유가증권의 배당률을 반영함

(자료: 한국거래소 보도자료, “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,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

황”, 2023.4.20.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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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(세율 변화)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현행 실효세율과 ISA 비과세 적용 

시 세율 간 차이는 2022년 기준 종합소득 구간별로 13.3~41.0% 수준

종합소득금액

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개정안의 ISA

세율 차이1인당 평균 

과세표준 금액

1인당 평균 

산출세액
실효세율 

국내투자형 

ISA 세율

C D E=D/C F G=F-E

2~3천만원 2,224 346 15.6

비과세

-15.6

3~5천만원 3,544 483        13.6 -13.6

5~6천만원 4,919 653        13.3 -13.3

6~7천만원 5,829 783        13.4 -13.4

7~8천만원 6,721 932        13.9 -13.9

8~9천만원 7,584 1,126        14.8 -14.8

9천만원~1억원 8,507 1,343        15.8 -15.8

1~2억원 13,008 2,692        20.7 -20.7

2~3억원 22,744 6,234        27.4 -27.4

3~5억원 36,295 11,480        31.6 -31.6

5억 원 초과 164,995 67,726        41.0 -41.0 

주: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(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

국내·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 등)이므로, 동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6]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실효세율 및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화: 2022년 귀속

(단위: 만원, %) 

❑ (연간 세수효과)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에 매년 납입한도 금액만큼 

납입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, 연간 소득세수는 8,205억원 감소

할 것으로 예상

◦ 연도별·소득구간별로 ‘인원×1인당 이자 ․ 배당소득금액×세율 차이’로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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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 

구간별

인원

(H)

1인당 이자․배당소득금액

(J) 세율 차이

(G)

세수 변화

(K=H×J×G)

1차

연도

2차

연도

3차

연도

1차

연도

2차

연도

3차

연도

2~3천만원 17,988

594 664 736

-15.6 -166 -186 -206

3~5천만원 26,422 -13.6 -214 -239 -265

5~6천만원 10,587 -13.3 -84 -93 -103

6~7천만원 9,057 -13.4 -72 -81 -90

7~8천만원 8,103 -13.9 -67 -75 -83

8~9천만원 7,619 -14.8 -67 -75 -83

9천만원~1억원 7,212 -15.8 -68 -76 -84

1~2억원 47,474 -20.7 -584 -652 -723

2~3억원 19,859 -27.4 -323 -361 -401

3~5억원 16,122 -31.6 -303 -339 -375

5억 원 초과 20,386 -41.0 -497 -556 -616

합계 190,829 -　 　-　 　-　 -　
-2,444 -2,733 -3,028 

(3차연도 후, 전체) -8,205

[표 7]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

(단위: 명, 만원, %, 억원)

다. 전체 세수효과 

❑ ISA 비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인상하는 한편, 금융소득종합

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49억원, 

2029년 8,454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조 7,655억원(연평균 

3,53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◦ ISA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은 이미 가입된 ISA부터 적용이 

가능하므로,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◦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신규 ISA에 해당하므로, ISA 

최소가입기간(3년) 후인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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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

비과세 구간 확대․납입한도 인상 -249 -249 -249 -249 -249 -1,244 -249

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-　 　- -　 -8,205 -8,205 -16,411 -8,205

전체 -249 -249 -249 -8,454 -8,454 -17,655 -3,531 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   (단위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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